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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노후준

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성은 86.4년으로 2022년보다 남성

은 0.7년, 여성은 0.8년 증가하였다(통계청, 2025). 매년 기

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생애기간 중 근로기간은 증가되지 

못하고, 일자리가 나날이 줄어들면서 중장년층은 조기퇴

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

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노후준비 지원법」개정 이후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재편되면서,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심화된 노

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황남희 외, 2024). 현재 한

국 사회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

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중장

년층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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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reparation for later life impacts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variation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Utilizing data from the 9th wave of the Korean Panel of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sample comprised 2,197 individuals aged 50 to 64.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posi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in both the 50s and 60s 
age groups. Second,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repara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both groups, while its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repar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observed only in the 60s group. This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how these age-related differences can inform 
future policies and practices aimed at enhancing life satisfaction in mi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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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4)에 의하면, 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5%로 청년층 29.4%, 노년층 

19.1%보다 더 높았다. 중장년층은 국가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연령 집단이지만, 가족부양 의식의 

변화로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
이기도 하다(변금선, 2024). 황남희 외(2024)에 의하면, 30
대~60대의 평균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9점이

라 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노년기 진입을 앞둔 50~60대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건강, 소득과 자산,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 

노후준비 영역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대한 노후

준비 중요도는 60대 집단에서, 소득과 자산의 중요도는 50
대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30, 40대에 비해 

노후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황남희 외, 2024) 이
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실증 연구(정승권, 박현승, 2023; 황주경, 강순희, 
2021; Yuan et al., 2025)에서는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

록,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회의 확보 및 긍정적인 사회적 관

계 형성 등의 노후준비 과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후

준비는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계

획과 실천을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준비가 삶의 질

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로부

터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하다(이영아, 2020). 중
장년층은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에 따르는 가족 돌봄

을 모두 책임 져야 하는 이중부양부담을 지니고 있어(정미

경, 2024),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실천하는데 구조적인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

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실제적인 도움이나 지지는 중장년층

에게 노후준비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핵심 자원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이 더 높

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

한다(정승권, 박현승, 2023). 그러나 중장년층의 연령 구분

에 따라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동일한 연령 범주로 분류되지

만, 중장년층이 노년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특성을 반영

한 전예진, 임정민(2024)의 연구에 근거하여 50대와 60대

는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근로 경험, 건강 상태 및 심리사회

적 특성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노

후준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도 연령집

단별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60대

는 은퇴 전환기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후준비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반면, 50대는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나 가족 돌봄 

책임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

로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들 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이 매개모

형에서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중장

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건강, 경제상태,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느끼

는 주관적 만족을 의미한다(Diener et al., 1999). 삶의 만족

도는 생활 전반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

라 할 수 있고, 심리적 복지, 주관적 안녕, 생활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해

석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
윤정, 김수영, 2025).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

로는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노후준비

는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과정과 계

획으로 이해되며(이명희, 2020), 이는 경제적 영역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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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 

노후 설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경준(2023)은 경제적 노

후준비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하였고, 전상선(2023)은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와 유사 개

념인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

임지는 중장년층에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자

원으로 기능하며, 이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강양희(2016)는 사회적 지지가 

중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라 하였고, 정승권, 박현승(2023)도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

지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다수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 

평균소득, 경제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경준, 송희경(2016)은 교육수준 

및 배우자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하였고, 전상선(2023)은 경제활동 종사자가 

비경제활동 종사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고 하였

다. Santos et al.(2025)은 중장년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

족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았고, Yuan et al.(2025)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 평균소

득, 경제활동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강

장미(2019)는 60세 이하가 61~65세 집단보다 삶의 질이 유

의하게 높다고 하였고, Gondek et al.(2024)은 중년층이 청

년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낮다고 하였으나, 50대와 60
대 중장년층 연령을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은 생애 경

험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

한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연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 보면,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가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를 중장년 개인이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건강, 경제상태, 취미나 여가활동, 가족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개인이 주

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 활동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명희, 2020). 조지민, 김문근(2021)은 

노후준비를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계획

하고 준비하는 노력이라 하였고, 김종태(2023)는 경제적 

측면에서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노후준비라 하였다. Apouey(2018)는 은퇴 이후 소

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돈을 저

축하고, 신체적, 인지적 및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

이 조절, 신체 활동, 지적 능력 계발 및 사회적 관계를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노후준비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의미에서 노후준비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노후를 설계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필요한 자원

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써 노후대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된다. 
한편, 중장년기는 인생의 후반기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며,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 등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송재숙, 2025). Erikson(1963)에 의하면,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기이면

서, 생산적인 활동이 멈추게 될 때 침체감을 경험하는 시기

라 하였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연

령집단으로 고령층보다 건강상태가 좋고, 교육수준이 더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

기 위해 개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및 사회적 준비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계획하고 실

행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스스로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황주경, 강순희(2021)는 노후 경제적 준비가 충

분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사회 활동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이지모(2021)는 노년기의 건강은 신체

적 노후준비에 대한 노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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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신체적 노후준비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노

년기의 건강한 삶은 중장년기부터 건강관리에 얼마나 노력

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소득이 있거나, 연금이나 

노후 자산이 마련되어 경제적 독립생활이 가능한 준비 정

도를 의미한다(황주경, 강순희, 2021). 중장년기는 조기퇴

직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고, 경제활동의 둔화에 따른 사

회적 관계 단절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혜연(2024)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 노후 독립적 경제력 여

부, 개인연금 및 공적연금 가입 유무를 경제적 노후준비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종합해 보면, 생애전환기의 중장

년층은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측

하고 지출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을 체계적

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기부터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박지현, 2018). Rowe와 Kahn(1997)에 의하면, 적극

적 사회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 취미, 봉사,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사

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노년

기의 역할 상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대부분의 연

구(박지현, 2018; 황주경, 강순희, 2021; Hurtado & Topa, 
2019)에서는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노후준비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박지현(2018)은 신체적, 경
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황주경, 강
순희(2021)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모두 50, 
60대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파악하였고, 하위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노

후준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Hurtado와 Topa(2019)
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준비 영역을 포괄하는 노후준

비가 중장년층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한편, 일부 연구(송미영, 2025; 정승권, 박현승, 2023)에

서는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uan et al.(2025)은 

재무,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구성하는 노후준비가 중

고령층의 정신건강 수준을 유의하게 높인다고 하였다. 삶
의 만족도는 긍정적 정서 측면에서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

건강과 유사한 개념(Diener et al., 1999)으로 사용할 수 있

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포괄하는 성공적 노화

와도 밀접한 관련(Bhattacharyya et al., 2024)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공적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박명아(2018)에 의하면, 1955~ 
1959년 전기 베이비붐 세대와 1960~1963년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모두 노후생활비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유효순(2016)은 만 50~64세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연령집단별 노후준비를 살펴보았는데, 
60대가 50대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

으나,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었다.
종합해 보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 향상

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체적, 경제

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50대와 60대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

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50대와 60대는 사회적으로 높

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고, 가족 단위에서도 보호 기능의 중

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전예지, 임정민, 2024)에서 공

통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나, 생애 과정이나 직업적 경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
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노후준비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영

향 관계에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

성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의미한

다(송재숙, 2025). House(1981)에 의하면, 호의, 사랑, 연
민 등 정서적 관심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재화나 서비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환경이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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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자존감이 강화되는 평가적 지지가 사회적 지

지의 핵심 요소라 하였다. Cohen과 Syme(1985)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주변 환경,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

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제시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

계에서 세부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노
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황주경, 강
순희(2021)의 연구와 은퇴준비가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노명숙(2025)의 연구가 있다. 또한, 중고

령자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이지모, 2021)와 노후준비

와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이영아, 2020)가 있다. 
우선, 황주경, 강순희(2021)는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가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명숙(2025)은 경제, 건강, 여가, 가족생활 차원으로 구성

된 은퇴준비도는 중·노년층 성인의 부부관계만족도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지모(2021)는 중고

령자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영아(2020)는 기혼 남녀의 노후준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최윤정, 김수영(2025)은 개인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60대 베이비붐 세대의 외부지원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노후준비가 충분하다 하

더라도 외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및 서비스 영역이 60대 베

이비붐 세대의 높은 기대수준이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Santos et al.(2025)은 중년

층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불만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나,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서 연령집단별 차이는 알 수 없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전상선(2023)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박선희, 윤명숙(2024)은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일

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Chia et al.(2024)은 중고령층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

족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Cai et 
al.(2025)은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전체 연령층의 

주관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구적 지지가 주

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적 지지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

별 차이를 살펴본 김향수 외(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가 후기 중년남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수라 

하였다. Chu et al.(2023)은 45~59세 중장년 집단이 직업

적 영역에서 제한된 사회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다양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유

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

지와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을 뿐 아니라 50~64세 연령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

도 간의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50대와 

60대를 구분하여 연령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지 않아,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떤 역할

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연령에 따라 어떠한 노후준비 지원 

전략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중
장년층은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지

만, 개인의 생애 경험이나 직업적 배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도 상

이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때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갖는지, 이러한 매개효과

에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과 2022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

집한 9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한신실 외, 2022)
와 부가조사 자료(한신실 외, 2023)를 사용하였다. 국민노

후보장패널자료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소득

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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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격년으로 시행해 온 종단연구이다(한신실 외, 2022). 
2021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

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면접 방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1년 9차년도 자료는 전국 

16개 시도의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도,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등을 조사한 자료로, 본 연구의 

목적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연령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분석대상은 사회활동이 활발하면서 

동시에 삶의 전환기적 특성을 지닌 중장년층의 연령을 

50~64세로 제시한 연구(전예지, 임정민, 2024)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중장년층의 연령 범위를 50~64세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9차년도 만 50세 이상 전체 조사

대상 중에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 2,197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 1122명(51.1%), 
60~64세 1075명(48.9%)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삶의 만

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노후준비를 독립변수로, 사
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본조사 자료에서 제시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

였다. 문항의 세부 내용은 주거, 건강, 경제상태, 친구 및 이

웃 관계, 가족관계, 여가활동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5
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

을 높게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과 2022년 국민

노후보장패널 본조사(한신실 외, 2022)와 부가조사 자료

(한신실 외, 2023)를 사용하였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별 세부 내

용을 보면, 신체적 노후준비는 이지모(2021)와 이혜연

(2024)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평소 운동 여

부,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의 3개 항목으로, 0~3점의 범

위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이혜연(2024)의 연

구를 참고하여 경제적 준비 여부, 경제적 독립 여부, 개인연

금 가입 유무, 공적연금 가입 유무의 4개 항목으로, 0~4점

의 범위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다양한 여가활

동 중 조사 대상자가 주중과 주말에 경험한 활동에 대해 1
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누적 횟수를 반영한 박지현(2018)
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항목은 자기개발, 공연이나 전

시관람, 창조적 활동, 여럿이 하는 운동, 여행, 사회봉사, 종
교활동, 단체활동, 친목활동 등 총 10개로 구성되었다. 측
정은 사회적 노후준비의 핵심인 ‘관계’가 은퇴 후 역할 상

실로 인한 고독감 증대, 자존감 하락 등 정서적 문제 및 사

회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진주영, 하규수, 
2016)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기준으

로 하였다. 응답 범위는 활동에 참여한 누적 횟수에 따라 

0~6점의 범위로 구성되었고, 누적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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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Cohen과 Syme(198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정서적 지지 8문항, 정보적 지

지 3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의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 평균소

득, 경제활동 유무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나

이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부터 ‘대학교 졸업 이상’까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월 평균소득

은 ‘1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삶의 만족도, 노후준

비,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

행하였고,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

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지표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주요 변수들 간의 연

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1,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매개변

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3단계에서

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해야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 유무에 따

라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된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3.5 version의 Model 4를 적용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50~59세가 1,122명(51.1%), 60~64
세는 1,075명(48.9%)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이 992명(45.2%), 여성이 1,205명(54.8%)으로 여성

이 남성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6.4%

구분
전체 50~59세 60~64세

2197(100.0) 1122(51.1) 1075(48.9)

성별
남자 992(45.2) 430(38.3) 562(52.3)
여자 1205(54.8) 692(61.7) 513(47.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9(7.2) 46(4.1) 113(10.5)
중학교 졸업 299(13.6) 109(9.7) 190(17.7)

고등학교 졸업 1239(56.4) 654(58.3) 585(54.4)
대학교 졸업 이상 500(22.8) 313(27.9) 187(17.4)

배우자 유무
있음 1849(84.2) 952(84.8) 897(83.4)
없음 348(15.8) 170(15.2) 178(16.6)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23(5.6) 40(3.6) 83(7.7)
100~200만원 미만 277(12.6) 116(10.3) 161(15.0)
200~300만원 미만 422(19.2) 175(15.6) 247(23.0)
300~400만원 미만 423(19.3) 230(20.5) 193(18.0)
400~500만원 미만 312(14.2) 177(15.8) 135(12.6)
500~600만원 미만 283(12.9) 173(15.4) 110(10.2)

600만원 이상 357(16.2) 211(18.8) 146(13.6)

경제활동 유무
있음 1544(70.3) 820(73.1) 724(67.3)
없음 653(29.7) 302(26.9) 351(32.7)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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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84.2%가 배우자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

만이 19.2%, 300~400만원 미만이 19.3%로 가장 높았고,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50~59세 집단은 월 평균소득이 

300~400만원 미만이 20.5%, 60~64세는 200~300만원 미

만이 2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50~59세

가 60~64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 비율을 보여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삶의 만족도,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특성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의 일반

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삶의 만족도

(M=3.64)는 중간 점수(3점)를 상회하였으며, 50~59세 집

단과 60~64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노후준비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노후준비(M=2.02)는 중간 수준 이상인 반면 경제

적(M=1.65), 사회적 노후준비(M=1.27) 모두 중간 수준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0~59세 집단이 

60~64세 집단보다 신체적 및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유

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였

다. 사회적 지지(M=3.63)의 평균 점수는 중간값 3점보다 

높아 중장년층이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표 3>, <표 4>,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5 이하로 나타났다. 

변인 전체
연령대

t
50~59세(N=1122) 60~64세(N=1075)

삶의 만족도 3.64(.49) 3.66(.51) 3.63(.48) 1.45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2.02(.86) 2.10(.84) 1.93(.88) 4.41***

경제적 노후준비 1.65(1.20) 1.77(1.26) 1.52(1.13) 4.80***

사회적 노후준비 1.27(.95) 1.27(.94) 1.27(.97) -.04
사회적 지지 3.63(.48) 3.64(.48) 3.61(.49) 1.83

주. ***p<.001

<표 2> 삶의 만족도,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특성                                             M(SD)

구분

인구사회학적 변인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 평균 

소득

경제활동 

유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성별 1

교육수준  .151*** 1

배우자유무 -.127***  .089** 1

월 평균소득 -.012  .305***  .330*** 1

경제활동 유무  .297*** -.013 -.066*  .025 1

노후

준비

신체적  .004  .183***  .193***  .310***  .086** 1

경제적  .260***  .199***  .075*  .284***  .480***  .246*** 1

사회적 -.001 -.055 -.089** -.062* -.024 -.047 -.040 1

사회적 지지 -.036  .171***  .258***  .290*** -.033  .354***  .098** -.009 1

삶의 만족도  .030  .138***  .206***  .164***  .038  .307***  .176***  .031  .321*** 1
주.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여성=0, 남성=1), 배우자 유무(무=0, 유=1), 경제활동 유무(무=0, 유=1)

<표 3>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50~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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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0~59세 집단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와 인구사

회학적 변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r=.206), 월 평균

소득(r=.164), 교육수준(r=.138) 순으로 정적상관을 보였

다.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인 간에는 신체적 노후준비

(r=.307) 및 경제적 노후준비(r=.176), 그리고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r=.321)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립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

제적 노후준비(r=.2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인구사회학적 변인 간

에서 월 평균소득(r=.290), 배우자 유무(r=.258), 교육수준

(r=.171)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64세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인구사회학적 변인

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r=.225), 월 평균소득(r=.215), 
교육수준(r=.150), 경제활동 유무(r=.064) 순으로 정적상

관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인 간에는 신체적 노후

준비(r=.298) 및 경제적 노후준비(r=.256), 그리고 매개변

인인 사회적 지지(r=.327)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

와 경제적 노후준비(r=.21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인구사회학적 변

인 간에서 월 평균소득(r=.200), 배우자 유무(r=.161), 교
육수준(r=.143)이 정적상관을, 성별(r=-.062)이 부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방법을 적용하

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Hayes 
(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3.5 version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 50대와 60대 집단 

모두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5를 초과

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의 범위도 1.007~1.502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토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계수값이 1.0~2.0 범위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2에 근접할수록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
반적으로 1.0~3.0 범위의 값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Field, 2009).

1)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장년층의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구분

인구사회학적 변인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 평균 

소득

경제활동 

유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성별 1 　 　 　 　 　 　 　 　 　

교육수준  .238*** 1 　 　 　 　 　 　 　 　

배우자유무  .136***  .106*** 1 　 　 　 　 　 　 　

월 평균소득  .176***  .316***  .276*** 1 　 　 　 　 　 　

경제활동 유무  .288*** -.020 -.027  .113*** 1 　 　 　 　 　

노후

준비

신체적  .019  .180***  .121***  .260***  .020 1 　 　 　 　

경제적  .321***  .281***  .013  .309***  .368*** .214*** 1 　 　 　

사회적 -.051 -.075* -.005 -.023  .003 .035 -.044 1 　 　

사회적 지지 -.062*  .143***  .161***  .200*** -.025 .300***  .093** -.006 1 　

삶의 만족도  .037  .150***  .225***  .215***  .064* .298***  .256***  .056 .327*** 1

주.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여성=0, 남성=1), 배우자 유무(무=0, 유=1), 경제활동 유무(무=0, 유=1)

<표 4>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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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단계 1에서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 

모두 교육수준과 배우자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60~64세 집단에서 월 

평균소득과 경제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50~59세 

집단(β=.260, p<.001)과 60~64세 집단(β=.242, p<.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계 2에서도 50~59세 집단(β
=.275, p<.001)과 60~64세 집단(β=.248, p<.001)에서 신

체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계 3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50~59세 집단(β=.218, p<.001)과 60~64
세 집단(β=.228, p<.0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신
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력은 

50~59세 집단이 .260에서 .200으로, 60~64세 집단이 .242
에서 .18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64세 집단

의 경우, 단계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월 평균소득이 

단계 3에서 유의성이 사라졌고, 경제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59세 집단의 경우, 16.2%로 단

계 1의 12.4%보다 3.8%포인트 증가하였고, 60~64세 집단

은 18.8%로 단계 1의 14.2%보다 4.6%포인트 증가하여,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60~64세 집단이 50~59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하한값

과 상한값이 50~59세 집단은 .024에서 .050의 값을, 
60~64세 집단은 .021에서 .043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

아<표 6>,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따라서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에서 신체적 노

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

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수

50~59세 60~64세

단계 1
(독립→종속)

단계 2
(독립→매개)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단계 1
(독립→종속)

단계 2
(독립→매개)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B(β) B(β) B(β) B(β) B(β) B(β)

통제변수

성별 .035(.033) -.013(-.013) .038(.036) -.04(-.042) -.116(-.119)*** -.014(-.015)

교육수준 .047(.068)* .044(.067)* .037(.053) .041(.073)* .047(.083)** .031(.055)

배우자 유무 .212(.150)*** .198(.149)*** .166(.118)*** .223(.173)*** .146(.111)*** .190(.148)***

월 평균소득 .004(.013) .037(.136)*** -.005(-.017) .021(.081)* .027(.100)** .015(.058)

경제활동 유무 .019(.016) -.049(-.046) .030(.026) .070(.068)* -.002(-.002) .070(.069)*

독립변수 신체적 노후준비 .157(.260)*** .156(.275)*** .121(.200)*** .132(.242)*** .138(.248)*** .101(.185)***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231(.218)*** .224(.228)***

R2 .124 .188 .162 .142 .131 .188
F 26.228*** 43.105*** 30.821*** 29.531*** 26.921*** 35.206***

주.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여성=0, 남성=1), 배우자 유무(무=0, 유=1), 경제활동 유무(무=0, 유=1)

<표 5>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변수 간접효과 크기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50~59세 .036 .007 .024 .050
60~64세 .031 .006 .021 .043

<표 6>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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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단계 1에서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 

모두 배우자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50~59세 집단에서, 
성별과 월 평균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60~64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0~64세 집단은 단계 1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β=.243, p<.001)에, 단계 

2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β=.076, p<.05)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50~59세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 3에서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 모두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력은 60~64세 집단에서 .243에

서 .223으로 감소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59세 집

단의 경우, 14.2%로 단계 1의 7.8%보다 6.4%포인트 증가

하였고, 60~64세 집단의 경우, 19.4%로 단계 1의 13.1%
보다 6.3%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단계 3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60~64세 집단

에서 50~59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

[그림 2]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변수

50~59세 60~64세

단계 1
(독립→종속)

단계 2
(독립→매개)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단계 1
(독립→종속)

단계 2
(독립→매개)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B(β) B(β) B(β) B(β) B(β) B(β)

통제변수

성별 .011(.010) -.023(-.023) .017(.017) -.092(-.096)** -.142(-.146)*** -.056(-.058)

교육수준 .055(.079)* .06(.092)** .038(.054) .032(.057) .056(.098)** .017(.031)

배우자 유무 .245(.174)*** .236(.178)*** .178(.126)*** .265(.206)*** .172(.131)*** .221(.172)***

월 평균소득 .012(.042) .053(.194)*** -.003(-.010) .022(.082)* .037(.137)*** .012(.047)

경제활동 유무 -.025(-.022) -.037(-.034) -.015(-.013) .000(.000) -.021(-.020) .005(.005)

독립변수 경제적 노후준비 .057(.143)*** .013(.033) .054(.134)*** .103(.243)*** .033(.076)* .094(.223)***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286(.269)*** .256(.261)***

R2 .078 .123 .142 .131 .079 .194
F 15.752*** 26.037*** 26.300*** 26.860*** 15.330*** 36.617***

주.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여성=0, 남성=1), 배우자 유무(무=0, 유=1), 경제활동 유무(무=0, 유=1)

<표 7>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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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60~64세 집단에서 하한값인 .001과 상한값인 .016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표 8>,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60~64세 집단에

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장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단계 1에서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 

모두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 평균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 유무가 60~64
세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

나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계 2에서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 모두 사회적 노후준비가 사

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

변수 간접효과 크기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60~64세 .008 .004 .001 .016

<표 8>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그림 3]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변수

50~59세 60~64세

단계 1
(독립→종속)

단계 2
(독립→매개)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단계 1
(독립→종속)

단계 2
(독립→매개)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B(β) B(β) B(β) B(β) B(β) B(β)

통제변수

성별 .028(.027) -.019(-.019) .034(.032) -.052(-.054) -.13(-.133)*** -.017(-.017)

교육수준 .068(.098)** .063(.097)** .050(.071)* .060(.107)** .064(.113)*** .043(.076)*

배우자 유무 .259(.183)*** .240(.181)*** .189(.134)*** .240(.187)*** .164(.125)*** .196(.152)***

월 평균소득 .022(.076)* .055(.202)*** .006(.021) .035(.133)*** .041(.153)*** .024(.091)**

경제활동 유무 .049(.043) -.020(-.019) .055(.048) .073(.072)* .002(.002) .072(.071)*

독립변수 사회적 노후준비 .032(.059)* .012(.024) .028(.052) .032(.065)* .000(-.001) .032(.065)*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288(.271)*** .269(.274)***

R2 .068 .123 .132 .093 .075 .162
F 13.533*** 26.001*** 24.307*** 18.230*** 14.458*** 29.537***

주.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여성=0, 남성=1), 배우자 유무(무=0, 유=1), 경제활동 유무(무=0, 유=1)

<표 9>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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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단계 3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추

가됨에 따라 50~59세 집단의 경우, 단계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월 평균소득이 단계 3에서 유의성이 사라졌고, 
60~64세 집단에서는 월 평균소득뿐 아니라 경제활동 유무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59세 집단의 경우, 
13.2%로 단계 1의 6.8%보다 6.4%포인트 증가하였고, 
60~64세 집단의 경우, 16.2%로 단계 1의 9.3%보다 6.9%
포인트 증가하여,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은 60~64세 집단이 50~59세 집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반면 경제

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60~64세 집단에

서만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

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유

무가 50~59세 집단과 60~64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체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활동 유무는 60~64세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은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 영역에서 60~64세 

집단이 50~59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중장년층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3.64점(5점 만점)이며, 

50~59세, 60~64세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나 60세 이하가 61~65세 집단보다 삶의 질이 더 높

다는 결과를 보인 강장미(2019)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강
장미(2019)는 대학생 자녀를 둔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 대

상으로 23개 문항의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보다 더 광범위한 삶의 질 측면을 포

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

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가 신체적 노

후준비는 2.02점(3점 만점), 경제적 노후준비는 1.65점(4
점 만점), 사회적 노후준비는 1.27점(5점 만점)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는 중간값보다 더 낮았으며, 신체적 노

후준비는 중간값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

년층에게 신체적 건강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게 함

으로써, 노년기에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장년층

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

다. 또한, 연령에 따라 신체적 및 경제적 노후준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59세 집단이 60~64세 집단보다 신

체적 및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장

미(2019)의 연구에서도 60세 이하 집단이 61~65세 집단 

보다 노후준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는 3.63점(5점 

만점)으로 중간값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집

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Santos et al.(2025)은 연령이 

높을수록, 중장년층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불만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Santos et al.(2025)은 55~64세 중장년층을 연구 대상으로 

15개 문항의 사회적 지지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

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 모두 배우자 유무가 삶의 만족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을수록, 중고령층이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

로 인식한다고 밝힌 이경준, 송희경(2016)의 연구와 일치

한다. 또한, 경제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60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비경제활동 인구

에 해당되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전상선(202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60~64세 집단은 노년기 직전의 전환기에 해당하여 노후준

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연령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은퇴 및 퇴직으로 인한 역할 상실과 소득 감소가 두

드러지는 시기이므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

를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섯째, 60대 집단은 50대 집단보다 신체적, 경제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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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월 평균소득이 60대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월 평균소득이 사

회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더 크게 작용하

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50대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경제활동 유무가 60대 집단에서는 삶의 만

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나 경제활동 유무가 신체적 및 사회

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50대와 60대 집

단 모두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면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

족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
면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는 60대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연령집

단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는 50대와 60대 모두 매개효과가 없었으나, 두 집단 

모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60대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준 이지모(202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50, 60대 집단 모두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

악된 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

를 나타낸 전상선(202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중장년기에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한 노후준비 활동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인과

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시 상호

적 도움 교환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적 지지의 질적 수준

이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연계 방

안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60대 집단이 50대 집단 보다 신체적 및 경제적 노

후준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60대 집단의 건강

과 재무 영역을 포함한 통합적 노후준비 지원 방안 마련이 
강구된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제2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

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50+ 지원기관, 일자리 

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등 지역유관기관과 협업

하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황남희 외, 2024).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고

려할 때,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및 재무 영역

의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60대 집단의 개인적 노후준

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1:1 맞
춤형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 결

과에 따라 심화된 노후준비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

강 및 재무 영역의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

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50대와 60대 집단 모두 신체적 노후준

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

지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의 건강 영역에서 노후준비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체력 증진 프로그램의 확대와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의 연령대

와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노년기까지 지속 가능한 

저강도 근력운동과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등과 같은 유산

소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보

건소에서 질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 실천 정보뿐 

아니라 스마트 모바일·PC 기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운동 및 혈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허준기 외, 2024). 
신체적 노후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도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 내 가족

센터나 복지관에서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50+센터는 50세 이상 중

장년층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비슷한 취미와 관심을 갖

는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임소현, 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15

- 1021 -

영광, 2021).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준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지체계를 

활성화하여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계가 신체 및 여가

활동 참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는 60대 집단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직전 단계에 있는 60대 중장년층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고령

자 고용촉진기본계획(’23~’27)에서는 오래 근무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일자리·재취업 기회 확대,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퇴
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60대 중장년층에 대한 고

용 촉진 방안은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제활

동을 이어 나갈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

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중장년

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

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및 재취업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경력형 일자리와의 연계

를 확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첫째,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 및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과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주요 변수들 간의 인

과 관계를 한 시점에서 살펴본 횡단연구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

의 인과 관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노후준비를 ‘2인 이상이 하는 

여가나 단체 활동 참여 횟수’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창회나 친목회 등 단체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 봉사활동 참여 정도 등 보다 포괄적

인 사회적 노후준비의 구성 요인을 포함하여 그 특성을 구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노

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후준비, 사회적지지 및 삶

의 만족도 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50대와 60대 연령집단별 차이

를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국민노후보장패널,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연령집단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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